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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정의 가족탄력성과 결혼만족도에 한 연구

: 베트남결혼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을 심으로

박 서 윤(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원)․홍 달 아 기(원  교수)

본 연구는 베트남다문화가정의 가족탄력성과 결혼만족도에 한 연구로 베트남결혼이주여

성과 한국남성의 가족탄력성과 결혼만족도의 계와 가족탄력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

을 알아보았다. 

본 연구의 목 은 베트남결혼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의 각각 가족탄력성과 결혼만족도의 지각 

차이를 보고, 가족탄력성이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알아 으로써 가족탄력성 증

진과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한 변인을 밝히고자 하 다.

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베트남결혼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의 일반배경변인에 따른 가족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보면, 한

국남성의 경우 최종학력이 높고, 직업이 생산직이나 서비스직인 집단이 가족탄력성이 높았고, 

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직업이 생산직인 집단, 월 소득이 높고, 결혼기간이 짧으며, 

자녀수가 없는 집단이 가족탄력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베트남결혼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의 일반배경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, 한

국남성이 베트남결혼이주여성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고,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월 소득

이 높은 집단이 결혼만족도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베트남결혼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의 가족탄력성과 결혼만족도의 계를 살펴보면, 가족탄력

성 하 변인  신념체계와 조직패턴이 결혼만족도에 정 상 계를 보 고, 신념체계가 가

장 높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한국남성과 베트남결혼이주여성 모두 가족탄력성 하

변인  신념체계가 결혼만족도에 가장 높은 상 계로 나타났다.

베트남결혼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의 가족탄력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, 일

반배경변인  성별과 월 소득 가족탄력성 하 변인  신념체계가 요한 향을 미치는 변

수로 나타났다. 신념체계가 가장 높은 향력을 보 고 월 소득, 성별의 순으로 향을 미치는 

것으로 나타났다.

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, 한국남성과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가족탄력성은 결혼만족도에 요

한 향변인이다. 특히 가족탄력성 하 변인  신념체계가 가장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, 

신념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담  교육 로그램이 개발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할 

필요성을 제시하 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.


